
      셀 모임 순서지 (2021년 6월 첫째주)

Welcome - 아이스 브레이크

☞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습니까?

Worship - 찬양

☞ 오직 예수 뿐이네,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

Word – sharing 
 1. 주일 설교 나누기 

  ☞ 주제: 오후 5시의 인생에 찾아온 은혜 (마태복음 20장 1~16절)

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. 주인은 하루 일을 할 일꾼들을 
충분히 데리고 갔습니다. 그런데 웬일인지 3시간 후 오전 9시에 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. 오후 
12시,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부르셨습니다. 이들은 그냥 일터로 부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
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자입니다.

그들에게 갑자기 고용주가 나타난 것입니다. 게다가 겨우 1시간만 일한 그들에게도 하루치 임금을 
주셨습니다.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. 왜 1시간 일한 자와 12시간 일한 자기가 
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 따지는 것입니다. 그는 자신이 가장 먼저 선택 받은 자라는 은혜를 
잊었습니다. 남과 비교를 하였습니다. 무엇보다 그는 가족의식이 없었습니다.

"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
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
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" (마20:13-14)

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먼저 된 자들이 깨닫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.
우리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.

 
첫 번째로 은혜를 받는 자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.

"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" (마20:15)

은혜는 공평이 아닙니다. 산수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. 부모는 자식을 
대할 때 합리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.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물려주고도 부족하다는 엉터리 계산을 
합니다. 하나님은 오후 5시의 인생을 사는 자,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은혜를 
베푸십니다. 

"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... 내 마음이 내 속
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...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" (호11:6-9)

나를 아침 일찍 부름 받는 자로 여기지 마시고,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자로 여기십시오. 
그리고 그런 나를 찾으시고, 부르시고,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.



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.

"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
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" (고전15:10)

일찍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어온 자가 불평을 하자 주인은 ‘내가 오후 5시에 온 자에게 후하게 주는 
것처럼 너도 주는 자로 살라’고 말합니다.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, “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
된 자가 나중 된다”고 경고하셨습니다.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온 자입니다. 
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 온 자입니다. 
그러니 빚진 자 의식을 갚고 이제는 은혜를 갚는 자로 살아야합니다.

 2. 적용
 1) 내가 오후 5시에 부름 받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?

 2) 빚진 마음으로 섬겨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?

Work - VIP 나누기 :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☺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
1. 교회 리모델링 과정에 함께 하시어,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소서.
2. 초등학교~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수업에서도 학업에 성취를 이루게 하소서.
3.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케 하시고,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보호하여 주소서.


